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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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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
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고
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
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생활지도나 상담 등에 활용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academic stress, determina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adolescents up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termination and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determination. Second,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learning flow. Third,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Fourth, the determination
of the adolescent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adolescent, determination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Seven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adolescent, learning flow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verall,
important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that would be useful in counseling or student guidance and 
prevent students from failing in school adaptation by seeking strategies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reduc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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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학력중심의 
경쟁으로 인하여 더 심한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경험하
게 되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신과 또래가 경쟁하며 보
내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발달과업과 더
불어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학업은 스트레스의 요
인 중 하나로 부모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학업
성취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즉, 학업스트레스는 학습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 과중한 정신적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
미하며, 대부분을 교사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학교 안에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습자가 학업에서 성취를 보
이고 학교생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롭고 성
공적인 관계를 이어감에 따라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원
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통한 학교규범에 순응하는 정도라
고 할 수 있는데[2],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업포
기, 우울증, 자신감 감소, 대인관계능력저하,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또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 즐거움, 학습경험, 자아존중감에 대한 향상의 경
험을 통해 학습이 즐겁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학
습몰입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조절의 어려움
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학습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능
력이 낮아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5].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습몰입은 학습과
정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고차원적인 학습에 필요
한 높은 수준의 집중과 능동적 참여를 촉발시켜주는 심
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로 인
한 학습몰입의 경험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은 학습에 대
하여 수동적이게 되고, 더 나아가 학업을 지루해하며, 학
업중도포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에 대한 전망
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통해 학교생활의 부
적응이 일어날 것이다[7,8]. 이처럼 청소년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강요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지 않고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릿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강한 투지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및 도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목표를 위한 열정
과 인내를 나타낸다[9,10]. 또한 그릿은 생동감과 행동을 
지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11]. 즉, 그릿이 보여주는 심리적인 요인은 성공적인 학
업과 능동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림과 권대
훈(2016)의 연구에서도 그릿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그릿은 학업스트레
스와 학업소진을 낮추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조
선화(2019)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혔다
[13]. 또한 최미경(2016)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친구, 교
사와의 관계 및 수업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
힘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염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확인
하였다[14].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주요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
하는 것은 학업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
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이
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능동적인 학업수행을 도와주는 
학습몰입과 역경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릿은 우
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학업적 보호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릿
과 학습몰입이 보호요인으로 연구한 사례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스트
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과 그릿의 역
할을 규명한다면 청소년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
활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이나 예

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지
만, 대체적으로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긴장, 
사소한 일 등과 같은 일상적 사건에서 스트레스는 빈번
하게 일어난다[15].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은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들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학업에 관한 과도한 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195

담이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임을 규명한 바 
있다[16].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이 학업과 

접하게 관련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진로와 연관되어 학
업성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대인관계, 학교의 기준 및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에 
관한 흥미나 규범준수까지 포함하는 연속선상의 개념으
로 보고 있다[17].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을 통해 접하
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인 환경에 학생들 스스로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 및 환경 등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보고, 이에 잘 적응하는 학
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나 감정, 동기가 긍정적이므
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 성적이 증진되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 및 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
였다[18].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
교생활, 학교수업, 학교 내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
계, 학교의 환경 등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교상황의 가능성을 신중히 살피어 
학습자의 요구를 잘 조절하는 시도라고 보았다[19]. 학교
생활적응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학급생활태도, 학
습생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로 나
눠지기도 하며[20], 생활전반, 대인관계, 수업활동, 교육
환경,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사회적지지 만족감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21].

2.3 그릿
학업성취 및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단기 목
표 성취와 연관이 있었다. 그릿은 장기목표 성취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Duckworth 외(2007)에 의해 소개
되었다[22]. 또한, 지능이나 능력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예측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되는 연
습이 수행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면서[23,24], 그릿은 성취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
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과 전 생
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25].

그릿은 단일개념이 아닌 다양한 구성요소가 포함된 복
합개념이므로, 이를 해석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여러 의

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Thaler와 Koval(2015)은 
그릿이 근성과 회복탄력성, 진취성, 끈기가 합해진 개념
이라고 보았으며[10], Goodwin과 Miller(2013)의 연구
에서는 목적지향성, 동기, 자기통제, 긍정적 마인드셋이
라고 정의했다[26]. 국내의 경우에도 김주환(2013)은 마
음의 근력으로써 그릿을 해석했으며, 자기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27].

2.4 학습몰입
몰입이란 활동 그 자체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8]. 몰입은 행위와 의식의 통합, 도전과 능력의 조화, 
구체적인 피드백, 명확한 목표, 통제감, 과제에 관한 집
중,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상실, 자기목적적 경험 
등과 같은 9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9], 이를 토
대로 Csikszentmihalyi(1990)는 학습자가 자기의 학습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심리상태라고 하였으며[29], 박성익과 김연경(2006)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학습과제의 해결이나 어떤 학습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과제 해결만을 위해서 정신 과
정 및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30]. 이러한 학습몰입은 학습에 관한 적극적인 참
여를 촉진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대해 정복감, 성취감 등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1]. 

2.5 선행연구
2.5.1 학업스트레스와 그릿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특성상 학년이 올라

갈수록 그릿은 낮아진다[32].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와 성취압박이 높아져 열정, 흥미 등이 낮
아지기 쉽고,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33].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관계를 밝힌 국내 선행연구
들의 대부분이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영향을 주는 관계
를 규명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34]. 다시 말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릿 수준을 감소시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35]. 
즉,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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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예측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 중 다른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김종운과 김효은(2012)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

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학습몰입 수준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36]. 김연정과 
장현아(2020)는 학업스트레스인 정서신체반응 스트레스
와 기대비교상황 스트레스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대비교상황 스트레스만이 학습몰입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홍세훈
(2021)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의 관
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37], 간호대학생 중 내적
통제소재가 낮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학업스트레
스로 인한 학습몰입 수준이 낮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
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5.3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청소년들은 일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동시에 학업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
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학교생활적
응 능력이 낮아지는 결과[38]와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
활적응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여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렵다[39]. 즉, 스트레스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을 낮추고[40],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주요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41]. 또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학교적응에 어
려움을 보이며[42],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되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5.4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그릿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

교환경에서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적응을 잘한다는 결
과를 보여주며, 이는 그릿이 사회적·물리적 환경 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투쟁과정의 의미로서 더욱 
적극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4]. 그릿은 
학생 자신이나 학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포함
하며 학생들의 학업수행 방식 및 학업 역경에 맞서 자신
의 노력 여부에 영향을 준다[45]. 따라서 그릿이 학습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가 있고 학업성취를 유

의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46].

2.5.5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습몰입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박선
영(2008)은 몰입 경험이 그들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창 시기에 경험한 삶의 만
족은 몰입 경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47]. 이숙정(2011)의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의 
적응 및 부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더 나아가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자기효
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8]. 또한 정은이(2012)는 학교생활 중의 재미와 몰입 
경험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49]. 따라서, 학생들의 몰입 경험의 빈도 및 강도
는 그들의 학업, 성취감, 더 나아가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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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청소년의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는 각 학교의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기에 앞서 먼저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인한 뒤, 이에 동
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는 410부를 배포하였으나 397부가 회수
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미응답자 10부를 제외
한 387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195명(50.4%) , 2
학년 98명(25.3%), 3학년 94명(24.3%)이다. 남학생은 
156명(40.3%), 여학생은 231명(59.7%)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

스 수준으로서 박병기와 박선미(2012)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개발한 도구[50]를 바탕으로 최은희(2016)가 사용
한 척도[51]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성적스트레스 
5문항, 수업스트레스 5문항, 공부스트레스 5문항, 총 1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955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 

등이 타당화한 Short Grit Scale(Grit-S)[52]을 국내에
서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53]를 사용하였다. ‘인내’로 설명되는 노력의 지속성과 
‘열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심의 일관성의 두 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54]. 노력의 지속성 및 관심
의 일관성은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의 
일관성 문항은 모두 역코딩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
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그릿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노력의 지속성 0.716, 관심의 일관성 
0.799, 그릿 전체 0.85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형근

(2010)이 제시한 학습몰입 척도[55]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9문항, 학습과제에 대
한 집중 8문항,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 6문항, 명확
한 학습목표 8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4문항, 총 3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학습몰입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습
과제에 대한 집중 0.644, 학슴활동과 인식의 통합 
0.800, 명확한 학습목표 0.861,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 0.652, 시간감각의 왜곡 0.776, 학습몰입 전체 
0.894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학교생활적응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진화
(2017)가 사용한 척도[56]로 학교규칙 5문항, 학습활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규칙 0.847, 학습활동 0.743, 교사관계 0.814, 교
우관계 0.891, 학교생활적응 전체 0.904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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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
β S.E. t-value CR AVE

Academic 
Stress

→ AS 1 .697 Fix -

.982 .789

→ AS 2 .771 .056 18.457 **

→ AS 3 .698 .069 16.777 **

→ AS 4 .681 .068 16.391 **

→ AS 5 .812 .059 19.415 **

→ AS 6 .710 .066 17.067 **

→ AS 7 .807 .052 19.284 **

→ AS 8 .836 .055 19.964 **

→ AS 9 .808 .055 19.303 **

→ AS 10 .704 .069 16.921 **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 AS 11 .802 .055 19.157 **

→ AS 12 .884 .058 21.034 **

→ AS 13 .845 .057 20.160 **

→ AS 14 .859 .056 20.462 **

→ AS 15 .687 .076 16.512 **

Grit → PE .878 Fix - .837 .720→ CA .816 .068 14.819 **

Learning 
Flow

→ FL .774 Fix -

.917 .694
→ ALR .723 .055 17.374 **

→ CL .541 .073 12.805 **

→ HCA .661 .049 15.810 **

→ DT .817 .068 19.369 **

Adaptation 
to School 

Life

→ SR .622 Fix -

.903 .702→ LA .675 .052 8.333 **

→ TR .834 .085 15.056 **

→ PR .821 .092 15.012 **

***p<.001
 =1206.871, df=289, GFI=0.857, CFI=0.914, TLI=0.903, 
IFI=0.914, RMR=0.039, RMSEA=0.07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77** 1 　 　 　 　 　 　 　 　 　 　

3  366** .717** 1 　 　 　 　 　 　 　 　 　

4 .266** .392** .351** 1 　 　 　 　 　 　 　 　

5 -.247** .202** .412** .512** 1 　 　 　 　 　 　 　

6 .345** .402** .309** .445** .317** 1 　 　 　 　 　 　

7 -.155** .302** .434** .546** .590** .257** 1 　 　 　 　 　

8 .289** .302** .255** .645** .587** .520** .475** 1 　 　 　 　

9 .223** .236** .247** .112** .284** .084* .192** .292** 1 　 　 　

10 .294** .426** .252** .170** .308** .238** .304** .275** .396** 1 　 　

11 .244** .347** .380** .149** .203** .275** .119** .362** .539** .325** 1 　

12 -.343** .451** .407** .312** .182** .255** .404** .330** .494** .249** .682** 1

M 2.30 3.28 3.11 3.45 3.80 3.19 3.65 3.44 3.34 3.27 3.41 3.54

SD .488 .946 1.034 .647 .659 .868 .592 .812 1.021 .808 .972 1.068

skew 2.149 .007 -.044 -.236 -.234 -.289 -.413 -.330 -.230 -.010 -.276 .025

kurtosis 4.119 -.755 -.644 .149 -.047 -.134 .439 .126 -.060 .168 -.321 -.771
**p<.01
1: Academic Stress, 2: Persistence of Effort, 3: Consistency of 
Attention, 4: Focus on your Learning Tasks, 5: Integra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Recognition, 6: Clear Learning Objectives, 7: Harmony of
Challenging Tasks and Abilities, 8: Distortion of Time Sense, 9: School 
Rule, 10: Learning Activity, 11: Teacher Relationship, 12: Peer 
Relationship

Table 2. Correlation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
입, 학교생활적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위한 확인적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성 검증을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Sobel-test를 실시하
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과 학교생활적응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Table 1>
에 정리하였고,  =1206.871, df=289, GFI=0.857, 
CFI=0.914, TLI=0.903, IFI=0.914, RMR=0.039, 
RMSEA=0.071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 기준은 GFI, 
CFI, TLI, IFI는 0.8 이상, RMR 및 RMSEA의 경우는 
각각 0.05와 0.08 이하로 나타날 경우 양호한 것을 기준
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기준에 부합하
여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λ)의 경우 0.541
∼0.884로 나타나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
으로 드러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이 확인되
었다.

4.2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과 학

교생활적응의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의 노력의 지
속성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77, 
p<.01), 그릿의 노력의 지속성은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
계와 가장 큰 상관을 보였으며(r=0.451, p<.01),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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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은 학습몰입의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434, p<.01). 학
습몰입 중 시간감각의 왜곡은 학교생활적응의 교사관계
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362, 
p<.01).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
는 절대값 6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름을 알 수 있다.

4.3 연구모형 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

행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적합도의 경우  =1308.078, 
df=292, GFI=0.845, CFI=0.904, TLI=0.894, IFI=0.905, 
RMR=0.041, RMSEA=0.075로 나타나 적합도가 권장수
준에 부합하였다[57].

본 연구가설 검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그릿(β=-0.266, 
p<.001), 학습몰입(β=-0.149, p<.001), 학교생활적응(β
=-0.38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0.477, p<.001),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176, p<.001). 

Hypothesis S.T β S.E. t-value sig.

H1 Academic 
Stress → Grit -.266 .088 -5.876*** Sig.

H2 Academic 
Stress → Learning 

Flow -.149 .053 -3.343*** Sig.

H3 Academic 
Stress →

Adaptation 
to School 

Life
-.249 .068 -5.694*** Sig.

H4 Grit →
Adaptation 
to School 

Life
.477 .042 8.969*** Sig.

H5 Learning 
Flow →

Adaptation 
to School 

Life
.176 .056 4.139*** Sig.

***p<.00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
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직
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간접효과 및 총효
과 역시 유의수준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그릿과 학습몰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P

H6
H7

Academic 
Stress

Grit
Learning 

Flow

Adaptati
on to 
School 

Life

-.249
*** .000 .101** .004 -.148

** .000

***p<.001, **p<.01

Table 4. Results of indirect effect analysis of grit and 
learning flow through bootstrapping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에 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58],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업스트레
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릿(Z-value=-4.947, 
p<.001)과 학습몰입(Z-value=-2.595, p<.01)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Z-value P

H5 Academic 
Stress

Grit Adaptation to 
School Life

-4.947*** .000

H6 Learning Flow -2.595** .009
***p<.001, **p<.01

Table 5. Analysis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learning flow through Sobel-test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
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업스트
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
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부적 영향을 미친 
연구[34,3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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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클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와 인내심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짐으로써 그릿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명상하기, 
억눌린 감정 풀어주기, 가치와 목표를 적절히 변화시키
기, 스트레스에 수반되는 감정을 관리해 주기 등이 제안
되었으나[59], 무엇보다도 학업스트레스의 심각성에 관
한 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6,36,37].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습몰입을 방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부정적으로 동기화된 믿음을 활성화시켜
서 학교 적응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으므로[60] 이러한 
청소년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스
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부적 영향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38-4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훈련과 대처기술이 
필요하며 사회적지지 등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완화방안
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도연(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6]. 따라
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내에서의 교우
관계, 그리고 학교환경 전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균형 있게 조절하는 과정으로서 학업적 그릿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력이 있음을 시
사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습몰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학습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48,49]와 맥을 같이하는 것
으로 몰입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활
동을 즐기거나 재미를 느낄 때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
기를 원치 않을 때 느끼는 경험이므로 학습에 관한 몰입
경험이 있게 되면 학습에 관한 재미 자체가 내적 동기로 
발현되어 학교생활을 하는데 적응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관한 몰
입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낮은 학
교생활적응을 보이며, 더 낮은 그릿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진로나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그릿은 목표 달성을 위
한 긍정적인 신념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적응하도
록 도와주는 힘이 된다[61]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
라서 청소년에게 그릿은 중요한 긍정적 신념임을 시사한다. 

일곱 번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
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더 낮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이며, 더 낮은 학습몰입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은 긍
정심리자원과 함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학교생
활적응을 더욱 향상시켜주며, 개인은 긍정 정서에 관한 
인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62]는 내용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습몰입은 학업스트
레스를 완화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
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그릿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그릿

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다양한 학업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있어 그들의 외부 환경만을 고려
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 요인 즉, 그릿을 살피고 학습자들
의 효과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개인 상
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습몰입은 학습과제에 관한 집중,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명확한 학습목표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몰입을 증진시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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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외모와 성적에 많은 관심을 보이

고, 내신관리 및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훈련이나 대처기술 등이 필요
하며, 사회적지지 등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완화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지
각하는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았으나, 다양한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도 필요하
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이나 스트
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 상담 및 생활지도 
등에 활용되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예방하는데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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